
수소자동차 인프라 개선 시급…
자동차협회, 기술력 있어도 무용지물 … 수소충전소 설치요건도

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6월29일

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함께 <자동차산업 현장애로 간담회>를 열었다.

현대자동차, 르노삼성 등 자동차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“국내 자동차산업계는 미국, 독일과 견줄만한 수소

자동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경쟁국과 비교해 미비한 인프라로 수소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

며 “친환경 수소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
또 “수소연료자동차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

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”며 “기존 주유소 및 액화천연가스(LNG)·압축천연가스(CNG) 충전소에 수소충

전설비 설치요건을 완화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외에도 컨테이너 적재 완성차의 검사 완화, 시험·연구용 국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, 자기인증기

업의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 발급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규제개혁추진단은 2012년 상반기에 총 29회에 걸쳐 업종별 어려움을 파악해 해소했고 하반기에는 건설·식

품·유통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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